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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모든 신앙적 삶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십자가를 세우는 언덕이기 때문입니대요 19:17). 기초가 튼튼해야만 
십자가를 곧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강} 약한 언덕이라면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순식간에 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바람은 강력한 태풍 그 이상입니다. 집 안 
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은 쉴 틈 없이 밀려옵니다. 정말 매일 강력한 태풍이 십 
자가가 선 언덕을 향해 몰아치고 있는데 그 언덕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파헤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C갈 3:1) 자녀들의 입시 때문에 주님보다는 당분간 학업에 열중하라 
고 십재}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깨 내가 할 수 있다 는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톱질하 

고 있지는 않습니까?(빌 3:18) 
죄인인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이루는 가정은 인 

간의 가정에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주님께서 십자가사역을통해우리와한몸을 이루셨 
습니대엠 2:16). 주님과더불어 한몸을이룬곳이 바로십자가가세워진 주님의 가정입니다. 가정 
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하나 
념 나라를 더욱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 
니대고전 7:33)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고전 7:2아 살 
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갈 형적(고전 7:31)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정은물질적으로만윤택한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통해 한몸이 되 

기를 거부해 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한 몽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 
를 자랑하는 것(골 1: 2이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감 
당해야할 교회의 사명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커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대한 
효심을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미워하고 효도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면 어디서도 알 수 없습니다(고전 1:23). 그러므 
로 교회는 땅엣것(골 3:5)을 취하는 인간의 가정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대갈 6:14). 이처럼 다음 주일(8일)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년 예배에 익숙지 않은 자녀들에게 
예배 순서를 미리 설명하여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 
다. 혼잡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직분자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연힐뼈1배를 통 
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언덕이 될 수 있도 
록도우실것입니다. 

위임목샤동정 

위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세미 

나 참석중 심장에 관련된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속히 쾌유 

하여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 

탁드립니다. 

오늘(1 일) 저1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2005연 제4차 정찬섣이 요늘(1일) 

7부에서 5부 에배시에 있습니다. 

*요늘(1일)온 어린이 주일압니다. 

(엉아， fF아， 밝l부 에Hff시 어린이들을 

귀반 특뿔7f포간 있습니다.) 

*금주(6일) 금요잡화 A에 않음 

피댄햄 주지l발표 “뺨”이 

4뺀l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16차 CMTC 
훈련 안내(첫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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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과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때 n}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라’(막 1:1). ‘태초에 말씀。l 계시 

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함께 계셨 

으니 이 말씀은곧하나님이시니라’ 

(요 1:1). 4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성경의 처음 네 권은 지금까지 

그림자로만 예표되어진 실체를 확 

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 

리스도와 십1-r가! 사실 이 네 권의 

성경은서로 다른 저자들이 다른문 

화적 배경 속에서 다른 독지들을상 

대로 기록하였지만，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 

도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 

니다 

유대인이었던마태는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엠메시애으 

로 나타내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마태는 구약성경을 지주 인용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 

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성취하시는’ 그 

리스도를주장하고 예수그리스도야 말로 죄인을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바 

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口까는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켠예수그리스도를완전한종으 

로 묘사히면서， 인간의 육신적이고도 영적인 펼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받。F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대막 16:1잉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 

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의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인간적인 변을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들을찾아구원하시기 위 

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옹 것은 잃어버린 

지를찾아구원하려 힘이니라’(녹 19:~이 

요한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의 말씀의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그의 사역 기간중에 행했던 일곱가지의 기적을골라서， 예수그리스 

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기적들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 

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힘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 

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힘이니라!'(요 20:31)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사역에 관한 기사는 네 개의 각기 다른 스법사 

진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로 통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령의 영 

감을받아 각복음서를 기록한저자들의 출신이 다르지만 -세리， 선교사， 의샤 어 

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복음서의 기지들은예수그리스도께서 진실로죄인을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에 오셨다는사실을 성령의 영감을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대녹 19:~이. 그러므로 

우리는복음서를통해서 ‘자기 백성을저희 죄에서 구원할자’로오신 예수그리스 

도를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대마 1:21).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실싸 계신 하나님의 。띔이십니다라고 예수님 

에 대해서 고백할수있습니대마 16:~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십자 

기의 복음을 전하는증인으로서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디{막 16:15).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4는l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로 고백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예수님을 

띠를 수도 없습니대마 16:24).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은 내 안에 들어오 
신 성령님께서 역사챔 때에만 7냥한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자기를부 

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실L아가실 수 있기를바랍니 

다 ‘그러므로 내가 너회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고전 12:3) (조규호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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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SION 
“ ... (8)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Ïf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9)And 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lifted up while they were looking on,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 . ... "(Acts 1: 1-11) 

The g職st miracle that ever took place in human history was God's 
incarnation . The Eternal God becoming human was truly the most 

wonderful of wonderful happenings. On a par with this magnificent 

transformation was Jesus' ascension , His return to heaven. The Old 

Testament proclaimed that the Son of God, Messiah, would come to Israel , 
so God’s people expected His arrival , but did not recognize Him when He 

came. They just looked at Him as a human being who was poor and 

humble, someone without material possessions or political motives. He 

was a great teacher, healer, and prophet, consequently many people liked 

and respected Him, and even used Him for their advantage, but they did 

not worship Him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He was the Son of God 

Even though many people followed Him, they expected more than He 

delivered. They were disappointed with His ministry because of their own 

selfish objectives. His claim to be the Messiah angered them to such a 

degree that they crucified Him because He was not the Messiah whom 

they wanted and imagined. Jesus died on a cross, but such evil could not 

hold Him in a tomb more than three days. He resurrected and stayed for 
forty days on this earth in His resurrection body. During those forty days, He 

met with His disciples who had departed from Him. He called Peter at the 

Sea of 끼berias ， asking him to tend His sheep if he loved Him. He talked to 

Thomas, telling him to touch His hands and side and to believe, and 

Thomas responded, “ My Lord and my God"(Jn. 20:28)! He walked on the 

Emmaus road with two other disciples, explaining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Lk. 24:27). Jesus spent forty days 

giving His followers a special education 

Before Jesus' ascension, Luke 24:50 tells us that Jesus led His disciples 

as far as Bethany. Bethany was the village where Mary, Martha , and 
Lazarus lived (Jn . 11 :1). It was the place where Jesus told Martha, “ 1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live even if he dies, 

and eve이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Jn. 11 :25-26) . It 

was the place where Jesus resurrected Lazarus. On his last day, Jesus 

brought His disciples to meet these wonderful people at this blessing place. 

It was His last lesson before blessing and departing from them to heaven 

While at Bethany, Jesus specifically commanded His disciples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until they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cts 1:4, 8). Jerusalem was the place wh 

Day! The same thing happened at Bethany. The angels came up to the 

disciples and aske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v‘ 11)?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ost exciting Ascension Day! The 

angels had to ask Jesus' followers the same question twice . The first time 

they were sad over a dead man who was alive, and the second time they 

were sad over their Lord leaving when He was coming back. The angels 
had to tell them , “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v. 11). In other words, the heavens had to open up and tell these 

stupid people, He is coming back again. 

After Jesus resurrected, He stayed forty days, then ascended. Ten days 

after His ascension, the Holy Spirit arrived, which we call the Day of 

Pentecost (the fifty days sum of these two events). During the disciples’ 

ten days wait in Jerusalem, they hid in Mark's upper room with the doors 

locked and continually prayed(v. 14). They were scared, not trusting the high 

priests , scribes, or Pharisees , but only the Lord . They physically and 

spiritually could not see or hear Him because the Holy Spirit had not yet 
come. It was an unsettling time where they had to rely on His promise 

They were thirsty and waiting for the Holy Spirit. They prayed for Jesus to 

give them an answer. In their hearts, they knew He wa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in His heavenly kingdom. In their hands, they had His 

Word, “ But 1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1 go away; for if 1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 but if 1 go, 1 will send Him 

to you"(Jn . 16:7). Even more,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Jn. 16:13). Amen. Jesus' ascension would bring amazing results! 

Luke wrote the Gospel of Luke, which records Jesus' minist미 from earth. 
He also wrote the Book of Acts , which reports Jesus' ministry from 

heaven . The Book of Acts is about the actions of Jesus' followers who 

listened and obeyed. Acts opens in chapter one because of Jesus' ministry 

in heaven, His ascension. He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God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Eph. 1 :22) . He controls everything, especially the 

church! He stays with His people all the time, “ For where two or three 
have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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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훌렌 
••• (8)오직 성명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1-11)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몽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 

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 

니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기적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오셨을 때에는 그를 알 
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0]를 단지 가난하고 볼품없는 한 인간으로， 가진 것도 없 

고 정치적인 야망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교 
사요， 치료자였으며， 예언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 

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 

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 
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 그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워주지 못 하자 이내 실망하고 말 

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이런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 
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은 그들이 바라던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 
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기껏 해야 3일 동안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 있 

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지%에 머물렀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은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재삼 확인하시며 자 

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또주님은도미를찾아가도마로 하여금 그의 손과허리를 만 

져보게 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7' (요 20:28).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다른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성경에 있는 자기의 관한 모든 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녹 24:27). 이렇게 예수님은 40 
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이끌고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었습니 

다(요 11:1). 이 곳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짤f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에. 이 곳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예수 
님은 이 축복의 장소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 기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가르침이었 

습니다. 

베다니에서의예수님 

한편 버l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지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 

나지 말E’(행 1:4).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행 1:에. 예 
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 
게 된 것은 심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전한 장소 베다니를 떠나 위 

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샘으로 가서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 
다.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시고 밀댔 

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없이 혼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 

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은 저1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기 위한 준비 작 

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예수님이야말로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을알았습나다 제지들은베다니에 

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리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행 1:6). 예수님은 하나 
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너회의 알 바가 아니니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대밑L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도 
없이 그들에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라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만약 에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승천하신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갱생관옥사 

서，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행동에 옮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을따르던 자들이 향품을가지고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두 천사를만났던 일을 기억하십 
니깨 그 때 전사들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 

L-t’(녹 24:5). 그들은 이 가슴 벅찬 부활의 날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베다니에서 벌어졌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깔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행 1:11a). 이번에도 제자들은 이 경이로운 승천의 날 
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저l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제지들은 처음에는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줄로 여겨 슬픔에 
잠겨 있더니， 이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슬퍼하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틀을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b). 다시 말하면， 하늘은 
입을 열어 이 어리석은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사실을말했습니다. 

성명을약속하신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즉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 

날을 성령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부활과 성령강림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던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문을 잠근 
채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행 1:14).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주님을 보거나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흘간은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불안한시기였습니다. 그들은갈한심령으로성령님을간절하게 기디렸습 

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옴 

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주 
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회에게 실상을 밀F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회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 

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과 자의로 빨F지 않고 오 
직 듣는 것을 밀F하시며 장래 일을 너회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아멘. 예수님이 승천 

히심으로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오실예수님 

누가는예수님의 지상사역을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는또한예수님의 천상으로 

부터의 사역을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예수님의 명령을듣고순종한자들 

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전상에서의 사역， 곧 그의 승천으로 첫 

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커셨습니다. 또한 그를 묘떨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엠 
1:22) 주님은 모든 것，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 
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라?' (마 18:20). 비록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 

니다 ‘내가세상끝날까지 너희와항상함께 있으리랴7' (마 28:2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골 1:2끼. 주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교회에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였고 오전 명이 회개하는 역λ까 열어났습니다 회개했던 그 

들은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 

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44절을 보십시오. ‘자람마다 두려 

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 또한 많은 기 
적과 표적을 행했고， 가장 강력한 설교를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주님 

의 천상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성장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며， 참 기쁨과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전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 
께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히늘에서 실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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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를통한구원의 은총， ‘언액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라 (017:22) 

지단 6개휠 동안 정저Ó( 자1(를 부el아고 자1( 'v자1f.를 지슨 그리스도므l 종(홈 1: IJ으로서 

훈련을 마지고 이지/ 다음 주 수요 g'(Wl/J에 gI작틀l 피택g(로들은 오작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오랜 시깐 동안 1(도하며 주는I의 말씀 옥에 당11 2.'는 ‘언얀’이라는 fl주를 잦아서 함께 은쩨를 

나누는 시만을 준비했1( 때문g니다. 하나딛꺼/서 자~/QI 백잉과 멍으fI 관계의 1(본 듀조는 언익~Cfj L(다. 

특휠m 잉킹 족에서 밝}δl고 gI는 ÆH ?f얀， 은혜 gf익띈 승I자1f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승l으로 

el준되었습니다. 이 ct1W므l 액SI은오적l gI자1f를 통한 듀윤l의 익*족 CfjLf다. 우리는 언약을 통째서 

에수 그리스도와 갑I자1fìf 뀔마나 고:tl한 ?el지 분멍Ó( 매달을 쑤 gl습니다. 

1. 선악과 언약 /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가지고 첫 사 
람 아담과 하외에게 맺으신 행위 언약이다{창 2:16J깨. 이 언약의 목적은 결코 인간을 속박 

하고자 히는 것이 아니다 행위 언약의 법을 주신 근본목적은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 

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 

외는 지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영생의 복으로부터 죽음의 저주로 떨 

어졌다. 

2. 여자의 후손(메시ot) 언약 /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은혜 언약이대창 3:15) 은혜 언약은 
창세 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워진 언약이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새롭게 언익k을 갱신하심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 

푸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녹 1:35), 

3. 무지개 언약 /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노아와 그의 가족 및 생물들과 맺으 

신 은혜 언약이다. 이 언약은 히늘의 기둥이나 땅의 기초보다 더 확고하게 세워지므로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불변한 약속이며 모든 세대와 맺은 보편적인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보 

혈로 세워진 십자가 새 언약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지는 특별 언약이다(고전 

1:18), 

4. 햇불 언약 /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 
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대창 15:17), 햇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의k을 재확증하셨다. 햇불 언의해1는 희생 제물이 등장하며 

그 제물의 쪼개어진 λ에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햇불이 지나가는 것이다(롬 3:2히. 

5. 할례 언약 /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힘벼1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아 

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남지들은 모두 다 양피를 베라고 말씀하신 은혜 언약이다(창 17:9 

1따.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언약의 표시이며 옛 사람이 죽고 하 

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증거이다(창 17: 1，수 5:2,5, 고전 7:19), 영적인 할례란 죄， 불순종， 
교만함으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 

아가는 것을 뭇한다{벤전 3:21), 

6. 이삭 언약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계승이요 비준이며 재확인으로서 

이삭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창 26:2-띠. 이 언약은 일찍이 아브라호에게 주셨던 약속(창 

13:14- 17, 15:5-7, 17:4-8)과 동일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갈 3:16) ， 

7. 사닥다리 언약 /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 맛담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서 친히 나타나 벤엘에서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창 28:12-1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교활 

한 인간까지도 택하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시켜 끝까지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 우리는 

사닥다리 언의k을 통해 당신의 기쁘신 돗대로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햄 

을 볼 수 있다(히 13:5,8), 

8. 시내산 언약 /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소에 
서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출 19:3-6), 이스라엘은 이 언익째l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신앙적， 역사적， 혈통적 모태가 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였다(출 19:14),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성결케 하지 않고서는 결 

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계 7:14，딛 2:14), 

9. 소금 언약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성물에 대한 은혜 언약이다(민 18:1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7:1), 하나님께서 

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신 것처럼 영적 제사장들인 교회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때 6:3D, 

10. 명화 언약 /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다 
가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 발람의 유혹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남녀를 징별한 모 

세의 손자 비느하스와 맺으신 제사장 계승에 관한은혜 언약이대민 25:12,13) 참된 평화는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며 결국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씨 53:5), 우리가 ‘펑화를 누린다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목 
게 됨을 의미한다싸 54:10), 

11. 모압명지 언약 /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 
전 모압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탬게 과거 ‘시내산 언약 의 내용을 재해석해 주면서 순 

종을요구하셨던 은혜 언약이대신 29:1.9)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확고히 하는 것이다(신 
29:2-8),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서로 사랑히는 것이다(고 
전 15:10), 

12. 다윗 언약 /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의 기문에 의한 영원한 왕권 보장과 그의 후손을 통한 성전 건축이란 내용으로 축복해 주 

시는 은혜 언약이다(삼하 7:13), 다윗 언약은 새 언약으로 성취될 예수님의 그림자이다씨 
55:3, 마 1:D, 다윗 언믿k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신앙 공동체/교회)， 그의 성전(그리스도의 

육체/주님의 몸된 교회)이 계시된다. 다윗 언약이야 말로 메시아의 도래로 시작될 그리스도 

의 왕국에 대한 전형적인 예언이다. 

13. 그리스도 언약 /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인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때 26:28, 요일 

1:η. 모든 언약의 핵심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 

을 때 구원을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이다. 십자가.0]1 달려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의 증표이대렘 31:31-34),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보혈로 인해 성취되었다(요 6:53-55, 고전 11:25), 

14. 성령 언약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성령을주시겠다고약속하신은혜 언약이다(요 14:16) ， 성령을주신주님께서 우리 

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수 1:9), 주님께서 주신 성령이야 말로 우리 성도 

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신다(롬 

8:2, 고전 12:3) ， 주님의 약속대로성령이 임하시자성령의 권능을받은제자들은그즉시 예 

수님의 십자가복음을증거하는증인이 되었다(행 1:에. 

15. 재림 언약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지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것 
을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다(히 9:28),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 

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히셨다(요 6:40), 하나님의 뭇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 
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이 재림째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요 14:1-3), 주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주 안에서 주어지는 영 

원한생명을누린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는 영원한생명을 얻는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의 기록이다. 성경에는수많은 하 

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한결 같이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한다. 모든 언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다 성쥐되었고 오직 재림 언의반 남아 있다. 재림 언약 역 

시 곧 성쥐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들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그 날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분명때 볼 것이다(고전 13:12), 그 날이 오지 않은 지금， 우 

리들은 말씀괴 믿음을 통해 천국을 본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이 그 날이 올 때까지 전심 

전력하여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중요한 일이다{멤후1:19) ， 약속하신 말씀을통해 

재림에 대한 예언 성쥐를 미리 맛보며 더 큰 확신 가운데 그 날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게 된 
다. “ ...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옹소서"(계 2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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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으로 

선교 사역 마지막 날， 사역지 시내에서 늦도록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다. 이미 날 

은 어두워 전도지 글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아쉬운 마음으로 찬양을 계속하고 있 

는데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발전기를 가동하여 우 

리에게 전깃불을 비추어 준 것이었다 우리는 매우 기쁜 마음에 더욱 힘차게 찬양을 

하였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들도 

다가왔다. 주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쁨에 가득찬 찬양소리는 옹 시 

내에울려퍼졌다. 

어느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찬양을따라하게 되어 나중에는모두가합창하게 되었 

다. 헤어질 때 어린이들이 달려 나와 우리들의 가슴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가슴 가 

득히 안겨 떨어질줄을몰랐다. 어린심령이 그무엇인가를간구하는천사의 순수함 

과 환희가 감지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심령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저절로 

열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저들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온 

전히 각인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임정숙 (집사， 11 교구) 

• 
오직기.도로써 

선교 활동은 돈이 많고 잘 사는 동네일수록 더 힘들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오직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자만하고 으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정말 이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부요하게 된 것이 자 

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 

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선교 활동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평가회를 한 후 방에 들 

어가 오늘 선교 활동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을 묵상하면서 전도멘트도 나름대로 계획해 보았지만 오직 기도 

로써 준비하는 것이 제일임을 느꼈다. 
박잠혁 (고등부) 

“냐는 전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느 

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적어도 

몇 분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심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링컨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는 정치학 전공의 

대학생 , 사장의 믿음과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몇 년을 기도하는 선 
장，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아주 

머니，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서 다시 힘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심에 감사한다는 분. 이런 그 

리스도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하 

나님의 약속을굳게 믿으며 치열한삶을살아야겠습니다. 
유재혁(대학부) 

* 이먼 주에 줄말O는 신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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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월) ~ 5월 9일(월) 3교구 7지역 문영규 5월 3일(화) ~ 5월 12일(목)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67\ 1역 ~κ-즈。더「 5월 4일(수) ‘ 5월 13일(러 

5월 2일(월) ~ 5월 12일(목) 18교구 6지역 김원호 5월 4일(수) ~ 5월 13일(뢰 

5월 3일(화) ~ 5월 12일(목) 2교구 8지역 이정태 

훌 지난주에도작한전교팀 

l흩l홉웰| 률펜l홉뭘. l---- ll톨맨-
4월 18일(월) ~ 4월 27일(쉬 15교구 4지역 박종E~ 4월 19일(화) ~ 4월때일(토.) 1교구 7지역 이부성 

4월 19일(화) ~ 4월 28일(목) 13교구 4지역 임채봉 4월 21 일(목) ~ 4월때일(금) 12교구 4지역 정원근 

싱자，~ 사랑흘 전하는 행복한 ttH 탕부 

단기선교를 가기 전 ，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왔다 “미경아， 넌 선교를 왜 가 

니 ?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 이 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은 “음 ... 우선 

선교를 가변 저한테 은혜가 되잖아요 였다.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 

이 부끄럽기도 했고， 나름대로 ‘선교를 왜 가나7 하고 심각하게 질문하기도 했었다. 

벌써 이번 선교가 세 번째인지라 혹시 그저 그렇게 따라 가는 게 아닐까? 스스로 조 

심하고또조심하면서 ， 첫 번째 선교와두번째 선교에서 내가받았던은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선교를 못 갈 것이라는 생각에 비장한 각오로 나섰던 

G국 선교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고， 두 번째로 나섰 

던 Y국 선교는 거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값진 선교였다. 이제 맞이하 

는세 번째 선교에서 나는지난선교에서 받은은혜를통시에 체험하고싶은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 후원자들에게 내어 놓으면서 기도를 부탁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은혜는 바로 하 

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었다 아주 오래 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 

쳤던 내 가슴은 어느덧 차갑게 얼어버 렸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식해 못한 상태 

에서 살아가고 있던 나는， 때가 되매 나를 서서히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 

고또감동하게되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준비가 안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 시간을 주 

세요 ” 라고 외쳤었다. 그러나 사역을 거듭할수록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 구원의 소식을 전등}는 것이 한없이 기 쨌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영접기도를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면 

서 , 이 기도 또한 아버지께서 들어 주시길 간구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영흔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도지를 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비웃던 

그들， “예수， 예수” 만 외친다고 빈정거 렸던 그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측은해지 

는 내 마음을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야 말로하나님이 주신사랑이로구나.’라고 

생각했다 

단기선교를 마치고 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메모지를 남기며 ， 룸을 청소 

하는 소녀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 영훈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며 나의 마음이 따돗해짐을 느꼈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 기쁘고 감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 

해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감 

사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 

음을 감사드리고，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참 되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이 되고 싶다. 
유미경 (대학부) 

유서 

나는 주님께서 D국 땅으로 보내셨기에 그 땅에서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 

다. 내가 그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주닙의 귀한 도구였기 

에 감사함으로순종하길 원합니다 죽는다는것이 세상의 눈으로뻐낼때는두렵고무서 

운 것이지만 나는 주닝 곁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보다 주님 나라 

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날 맞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인간이기에， 내가 지은 죄가 너 

무나 많기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두렵고 떨리기는 합니다. 하지만나보다나를 더 사 

랑하시는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날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는다 하 

더라도주님 나라에서 주님과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p.S. 엄마， 아빠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 D( 운서슨 선교흘 떠나7 ( 전에 쓴 ~iojL(Cf. 

D( 져서르 쓰 l-(J..jf.느 」으회f7f우데 서교르 。μ/고 혹Df.'2f스 L(cf 11 ' 2 '- . - ., L L -" 'c. " L.. - - 2 . - 2 . M /j 

l 

*연재시역중인전교팀 

l홈l홉훌훌| 
최대한 4월 25일(월) ~ 5월 4일(쉬 교구위 간사팀 이홍우 

신용한 4월 28일(목) ~ 5월 7일(토) 

l뀔l홉훨. l 
4월 25일(월) ~ 5월 4일(수) 7교구 2지역 

4월 25일(월) ~ 5월 4일(쉬 7교구 3지역 

4월 25일(웹 ~5월 4일(수) 15교구 6지역 

4월 25일(월) ‘ 5월 4일(수) 15교구 3지 역 

신중식 
71FU시 
口매「 

4월 때일넘) ~ 5월 7일(퇴 

4월 왜일(금) ~ 5월 7일(토) 

정년2부 2 허형절 

2교구 37\ 1억 박징서 

9교구 2지역 조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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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lr 쳐I엘 좋。f하는 말씀 
------

off.쑤는I 맡"'f빼요 

안녕t써l요. 서는 초등부 꾀원형잉니다. 처M1/-장 좋아 

하는 성정 말씀은 강라디야서 Z장 20정 말씀이어I요. 

“내까 그리스도와 뺀l 성1-/-1뻐I 옷 박혔냐니 그런즉 

이치I는 내1/- 산 갯0 1 야니요 요석 LH 안에 그리스도매l서 

사신 껏이라 01처l 내1 /- 육처I 까운데 사는 갯운 냐를 사랑 

하사 나릎 위해# 자1/ 몽을 버리AJ t-κf닝으/ o f-.틀응 믿는 

맏응 r버I서 사는 갯0 12/-. " 

처/1 /- 나학년0 1 되어서 바료 오l운 말씀인데요， 말씀을 오l 

울 때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l우연 오l울수록 우슨 

뜻인지， 그 의미1 /- 큰 갯을 끼H닫꺼I 되었o-{요 

LH1 f- 육처/ 1/-운데 사는 껏01 L/- 자신을 위해 용을 버리 

신 여l수닝을 믿는 맏응 t뻐l서 샤는 껏이라는 껏0 1 치l꺼l 

큰 1/뽕요료 타1 /-.랐어요. 그리고 원2H 내1/- 싱λ/-1 /-

에 옷 박fïl는 껏인데， 여l수닝메서 처 대신 싱 

1-/-1f어l 옷 박fï l셨다니 엘n바 갑사한1-/ .... 

늘 초등부에서 여l수닝 말씀응 틀려추셔서 

갑사tH요. 안녕t-I 계세요 . 

• 

김주원(유치부) 

유아부때서슨 암마랑 떨어지71 싫어서 많이 울었어요. 

우~I부에 올라와서 에배드라는 1’이 너무 재UI2.'고 

전도사담 말씀도 아주 재미있l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71다려져요. 

찬씀도 부르고 율동도 아며 진상딛도 만달 수 gl어서 

유지부71 정말 종아요. 

부활절 그림그리기에서 앙 받있뻐요. 

예수딩께서 양I자7뻐/ 몽 믹.l-ðf 죽으겁대요. 

LH 조l 때문이래요. 

얘/수는I 맡.;1.，1애요 . 

하나딛은 우리71 7/~I 모든 젓을 주섰대요. 

대71 종아하슨 eI헝도 주시고 

g씻l는 고 71도 주;1.， 1고 딸기도 주젖어요. 

많이먹고 많이귀서 

에4는I을 사랑하슨 에쁜 사람이 돌l래요. 

Ofl수밑 aμf해요. 어1수 암 ;l.，/g'빼요. 

추운 겨울을 지나 조금 서늘한 날이 왔다 싶더니 이제는 따뭇한 햇살이 좋 

은 계절이 왔다. 모두 이런 계절을 좋아한다. 따뭇한 햇살을 보면 누구라도 밖 

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대학부의 많은 팀들이 

이런 봄날을 느껴 보려고 교외에서 팀 모임을 가졌다. 물론 우리 팀도 교외로 

나가 이 봄날의 따스함을 맘껏 느끼고 왔다. 찬란한 빛， 따뜻한 빛을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따뜻함과 환한 빛을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는 자이건 인간 자체가 빛을 사모한다. 우리는 이런 빛의 주 
체이며 영원하신 근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취는 빛과 따스함이 

우리를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듯 인간 근본은 

영원한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진 많은 한시적인 것에 안주 

하여 영원함을 맛보려 하고 있다. 아무리 형광퉁 빛이 밝고 강해도 그 빛이 태 

양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어떤 빛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영원한 빛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머물게 하 

신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그 영원한 빛을 보지 못 하게 낳은 가짜들로 우리 

를유혹한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교회에서까지도 . 
이 봄날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대학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변 참 가슴이 

아프다. 영원한 빛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들 

을 보면 내가 내 소임을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의 소임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 
들이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빛을 

아는 사람만이 그 빛의 진가를 안다. 우리 자신이 그 

빛으로 변했다면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제는 조금씩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의 친구에게， 동료 

에게 나의 빛을 조금씩 비추어야 한다. 내 자신을 소 

망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소망하고 나와 함께 빛을 

비추실 주님을 소망하자. 

그리스도 0배좀 빛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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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나닝 인져|나 서흐 l 를 "1엮각셔서 파합니다. (，번^，션l 

’ 
승 ~L~넙， 보 고 상어~. 70괜 l 들 a 1l큐j 주셔’~. (흥 주 t. ) 

~21 
’ 

'~I 수닝， 한상 서E ’ 디 r 응 속 0애| 감0캐 주셔I~. 여I-t1 J) 

’ 
서는 써’수넙 ~I 영흔/1 1강 목쇼근 l 를 듣 는 꺼| 쇼원/1 10에I~. 그 2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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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ζ 로 선도도 닫 승}고 신oJAt펠도 열님승| 탤꺼I~. (준 '1) 

’ 
선 '~I 수닝 흔 믿성흔 때 .~’수닝 01 누 구싣"1 날고 삼성습니다. 그러다 

11" 교호 10얘 1 C~LI ， 1 A 1란설 다H .~I 수넙 a 목，，~닝/1 1 “ 꼬|스도는 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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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J 
A 주납의 것， ‘M 오든 

소년부오케스트라 짧교회랑방힘 

연읍이 많아서 gl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아고 담란트를 위해 

실력을 쌓고 또 쌓아야 안다는 생각을 밥니다 

(윤승운 l 

연습이 임들지만， 재주를 냐누고 싶은 마음으 

로 언습을 압니다 r강선운 j 

특휠0/ 기억에 남는 g은 ? 

언금송을 알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0/ 

재은 j 

섯타저 여추가 이사저이어스니다 . 그리고 그요 
OL2 LI LO -, 

산양 때 본당에서 영팡 돌런 일입니다 (윤승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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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tl 달란트로 주께 영광 

흘리는 소년들이 있다. 이들은 주를 위안 얄에는 

Rf드시 기홈을 있다는 것을 미리 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및을 위째 시간을 도리고 마음을 드리 

는 분추얀 달을 보내댄서.도 을 앵복하다는 소년부 

오케스트라를 E딴다 

소 년부 오케스트라의 아는 g은 ? 

산양대의 깐양파 암께 약기를 연주아여 주님께 

영팡을 돌립니다 . (이재은， 악장) 

노래와암께 다양안악기의 소리로 리듬을 전아 

면서 영팡을 돌립니다 (윤승운 ) 

소연부 오케스트라를 지원얀 동기는 무었 el 

가요? 

에 열심이 성경공부를 압니다 . ( 강성분) 

될 수 있는 대로 산송가를 많이 불러요 (용서윤 l 

시간 날 때 틈틈이 성경 읽고 기도애요 (이어'/~/) 

자기 선에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접섭시간에 기도애요. (이재온) 

피아노를 치 먼 서 잔양애요 . ( 윈나연) 

어려서부터 잔양대를 였는데 좁아아는 악기인 플룻으로도 잔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서윤/ 

유치부 때 오케스트라를 해야 겠다는 도전을 받아서입니다 . ( 권수정/ 

악기로 잔양을 아는 모습이 좁았습니다 (강석운 l 

약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종아서 오케스트라를 지원쨌습니다 (원나연/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싶은 말씀은 ?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의 역알도 웅요하지만 부모님의 역발도 큼니다 아이들이 온전 

이 연습암 수 있도록 배려해 추시연 좋겠습니다 . 지위자와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삼웅추 

가 주님께 온선이 드리는 연주를 만들어 냉니다 (지뮤자) 

단원들의 색임의식을 강죠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냐 제가， 담란트를 쓰시려는 추님 

께 달란트를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십자가 복음의 응인이 되연 좋겠습니다 (Ef주J.f) 

선생닝을께서슨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지도아십니까 ? 

연재의 우리 오케스트라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냐 미래의 발선된 모습을 바라보며 

열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 영적인 부분과 음악석인 부분의 균영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 (0/온정， 지위차)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히 이게 c 려지느 거으 보며 우리 오케스트라가 조금씩 밥저하 --, 'L ^근 L 

다느 와시으 카스니다 이 모스으 보며서 아냐니의 이도르 느낌니다 (기겨의 t;Jr-?-J.f) 
t:J己 」 口 L 걷 。 ’ L ’ 

그련데 소연들은 g을 모아 색다론 부탁을 얀다 아추 진지안 부닥이다 

‘오케스트라를 단지 2f양을 돕는 언주대로Ef 보지 맡고 온전얀 싼양대 자체로 봐 추 

세요 

(펀집실) 

오케스트라를 아연서 앵복얄 때는 언제el가요 ? 

좁아하는 블룻을 마음껏 부는 일이 용습니다 r옹서윤 l 

연주를아연 기쁨과보람을느낌니다 (이재은 j 

중분01 연습을 하다 보연 냐도 모르게 기뻐요 ( 권수킹 ) 

l 다음주일한송 l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J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1251 이옥희 8 E번1부 이딜왼3) 1274 유형석 10 ~번1부 깅순냄8) 1297 송남영 7 청년1부 배에스더(7) 

1252 주지연 8 정년2부 함경애(3) 1275 한강순 1 .t~~닙「 이수재1 ) 1298 손덕근 13 ~번1부 정지용9) 

1253 이석진 11 .t~!님「 노원(2) 1276 번상대 1 1.미ó，님- 이수재1 ) 1299 심부순 13 ~번2부 심순덕(14) 

1254 리류드밀라 197 외선부 1277 이지형 19 정년1부 홍현쥐1에 1300 윤민아 19 정년1부 최남6뼈) 

1255 강호윤 19 청년2부 김명선(4) 1278 징진영 19 대학부 우경원1에 1301 깅은정 19 청년1부 송한전(6) 

1256 손규호 4 g션3부 임명희(4) 1279 박세정 19 .Jlõ•닙 0 1미삐3) 1302 조연주 19 정년1부 조혜정(19) 

1257 고봉희 15 소망부 안세진(15) 1280 최재경 5 청년2부 김경재1에 1303 앙영화 19 대학부 앙기쉬5) 

1258 김선옥 1 신호훼8) 1281 신성애 8 g밴2부 안복냄8) 1304 최정우 19 정년1부 앙기쉬5) 

1259 안정옥 1 청년2부 오원(8) 1282 최동십 19 청년2부 최동십t(7) 1305 나완식 10 짧2부 장경원:6) 

1260 김경호 9 짧3부 강희쟁9) 1283 권용철 19 외선부 1306 박영환 13 ~밴2부 이칭호(8) 

1261 김형갑 7 g밴2부 채홍퍼4) 1284 염미옥 19 대학부 김주èl(1 에 1307 우기하 19 정년1부 추병칭K8) 

1262 박제순 13 장년1부 박혜왼9) 1285 고봉주 9 정년2부 강만호(1이 1308 정인범 19 정년1부 이영쥐1 7) 

1263 이달원 13 징년1부 박혜펙9) 1286 모경자 9 정년2부 신은소(10) 1309 강영일 11 짧3부 이연실미 

1284 이동우 13 중등2부 빅폐원9) 1287 김정환 19 대학부 인상직삐 1310 김슴지 11 ~번2부 조증민미 

1265 정현석 19 대학부 1288 올리 19 외선부 현명희(1 7) 1311 권영옥 6 장년2부 이진머6) 

1266 김은증 19 정년1부 김미재18) 1289 유도경 1 정년2부 김영숙(1) 1312 박수경 4 E번1부 김란희(4) 

1267 이동혁 19 정년1부 김정재:3) 1290 김민이 19 청년 1부 이정현(3) 1313 권영자 18 ~밴2부 최영둬1에 

1268 이일기 15 ~번1부 정문대(3) 1291 이연주 19 정년1부 1314 이소영 19 정년1부 장명재8) 

1269 이태수 2 g밴1부 시경희(2) 1292 이길자 16 ~번3부 박정렌3) 1315 임사라 19 대학부 이행숙(16) 

1270 손주원 2 정년2부 백지원(1 ) 1잃3 이범옥 16 짧3부 -χ~즈。더 ~(7) 1316 강영옥 16 징년2부 김뚱미 

1271 곽영일 12 ~션 1부 문경숙(11 ) 1294 오세룡 3 g맨2부 박종절(3) 1317 앓기 1 청년1부 gt한원(1) 

1272 고영춘 19 청년 1부 조영절(10) 1295 김필희 3 E밴2부 박종철(이 1318 이현아 19 청년1부 효쩌9) 

1273 임현석 9 정년2부 임난햄9) 1296 박옥자 11 장년2부 김성째) 1319 박햇님 19 대학부 손진성(9)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仁

성경에 관해 부른 찬송 중 ‘내 어머님의 성경”만큼 잘 알려지고 많이 애창되는 찬 

송은 없다. 신구약 성경의 중요 내용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회상 형식으 

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귀중함을 강하게 밀F하고 있다. 

작곡은 찰스 데이비스 틸만 목새，Rev. αl3f1않 Da:띠S 맘뻐뻐1， 1861~1943)7)- 작곡 

했고， 부흥사로알려진윌리엄즈목사<M.B.Wì버없18)가작사했다. 

1절은 작시자가 어머니의 무릎 옆에 서고 어머니의 손이 그의 0/마에/ 얹혔을 때를 기 

억하며， 그때 어머니가 열심히 읽으셨던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지금도 그 말씀 

을 잊지 않끄 기억하며 사랑하끄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다 

후럼은 어머님이 들려 주시던 그 궈중한 말씀이 정말 귀하끄 귀하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심히 시랑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t!방의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어려서 어머님꺼/서 읽어 주시던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에 대한 

aμf까 넘치고 있는 것이다 

2절은 다니엘 다윗 왕 얼리야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꺼/ 많이 해 주시던 어머님의 신앙 
을 그 자신은 물론 모든 신앙인들이 듣고 신앙의 유/인이 되길 원했던 것 같다 

3질은 주꺼/서 십자가어/ 달러 II/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이 날 뒤함이라고 어머니가 말씀 

해 주씀l 때 자기는 한없는 눈물을 흘렀고 어머니는 잉맞춤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섰다는 내용의 참으로 감상적인 시이다 그러나 모XPf 눈물로 감격한 이 감걱 

이 펑생 주를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 

수 그리:표의 윤fJ:f7f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 

4절은 어머니가 시랑하시던 주님 어머니가 OH송하시던 성경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 
면서 시시때때로 싱경 말씀을 운l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싣을 노 

래한다 

어머님을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소중한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우리를구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붙들고 닐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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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획소석 

딩 2005년 5월 1 일 

띠 위임목λ}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햄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시용히여 주시고， 영 

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01 십자가복음으 
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ú}가는 예수 그리스 

도의종이 되게하소서. 

댈 때5년에 2，fJJJ명 이상의 선교빨이 파송되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 

가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테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 
도를 통해서 많은 영흔들이 주께로 돌이올 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빠 예수 그리스도 앤1서 서로 격려하고 함 

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소서. 

딩 모든 새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뺀l서 자 

라게하소서， 

a 수요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대원훈련을통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01 예 

수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도우소서. 

[ê)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 

진 충현복지판1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하 
소서 

뽑 7때렇] 흩훨 
·단기선교팀장문련 

일자 2005년 5월 4띨수) ~ 6월 1띨쉬 

시간 매주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본당 112호 
(*미수료자는 이번 i뼈 전원 수쟁립니다) 

• 징년2부조정 전도잔치 
주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죽은 영혼 구원하자n 

일시 5월 15일 오후 1200~14:oo 

장소 저Q교육관 201호 

·교구위원회언신예배 

일시 5월 4띨쉬 수요2부 예배 시 

장소 본당 대상 전교구원 

결온 

1 권기정 군 (권오준 집사， 박인자 권사의 이들， 

4교귀과〔비해| 유카 앙 (디카하시 유우지 

로 씨， 다카하시 즈네코 씨의 딸) / 3일(화) 

18:30 소피엘 앵버서더 서울 2층그랜드뽑 

2 정상혁 군 (박춘옥 권사의 아들， 12교구)과조 

은영 앙 (조남진 성도， 임점식 성도의 딸) / 5 
일(목) 1WJ고려대 동문회관 웨딩홀 1층 

3. 초|진구 군 (최락종 집사， 박영숙 권사의 아들， 

9교구)과 구경혜 앙 (구자만 씨， 양정자 씨의 

딸) / 5일(목)1}00갈렬리홀 

4 정순규 군 (정영태 성도， 신희숙 성도의 아 

들， 19교구)과 장정윤 양 (장영환 집사， 김재 

순 권사의 딸， 12교구) / 5일(목) 15:00 갈릴리 

홀 

5. 염태산군 (염광호 집사， 김선자 권사의 아들， 

15교구)과 OltgJ떼 앙 (이헌식 성도， 신성희 생 

도의 딸， 타교회) / 5일(목) 17:00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무궁회흘 

6. 박기범 군 (박준모 집사， 김문자 권사의 아 

들， 12교구)과 이보영 앙 (이수일 성도， 서재 

희 성도의 딸) / 7일(토) 14‘00 서대문장로교 

회본당 

모임 

정기당회 

일시 : 4일(쉬수없부 예배 후 

ght : 당회실 

2. 안수집사회 5월 월례회 
일시 :오늘(1일) 15:00 

g암 1지회 교육관 501호 

2지회 -교육관 507호 

3지회 영아부실 

4지;회 -교육관 508호 

3. 권사 1 ，2지회 월례회 

일시 : 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복지관관장초빙 

장애인 복지관관장 

개신교 세례교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저133조의 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서류심사 후 면집 

이력서 ，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영서 ’ 자격증사본 각 1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복지법인 사무국 'lr 02-567-3037 

2005년 5월 10일까지(우편접수가능) 

1 . 모집분야 

2. 자격 

3. 채용방법 
4. 제출서류 

5. 접수처 

6. 모집기한 

별세 

왕덕자 권사 박석봉 집사의 부인 ， 박성 

진 ‘ 박형준 성도의 모친 ， 15교구 봉천5구 

역 / 4월 21일 별세 ， 4월 23일 장례 

2‘ 엄금례 성도 17교구 구미구역 / 4월 22일 

별세 ， 4월 25일장례 

3. 김재순 타교권사 한현석 집사의 모친 ， 김 

애자 집사의 시모， 3교구 성보구역 / 4월 24 

일 별세， 4월 26일 장려1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월 3(화) 

설교자/기도자 | 김준희/김영달 | 윤수일/양은식 
8(주일 ) 

이경준/안태순 

7(토) 

김태석/김말자 

6(금) 

이정훈/박민호 --
f
τ
 

-서
O
 

뭔
 -ι
ι
 

에
익
 -여
。
 

서
O
 

j
”
。

4(수) 

황진섭/김현배 

날짜 여|배 ~↓ q ] t 사 회 기 도 서~ li! 

5/4 수요 l 형제여 지체 말라 (호산나찬양대) 안창덕 윤현숙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시 116: 1-9) 이경준 목사 

5/4 수요II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실로암찬양대) 이종대 김은호 십자가의 원수 (벌 3:1 7깅1) 장 훈 목사 

5/6 금요집회 바이올린 장연희/금관4중주 안치원 언약(피택장로발표) 

5/8 주일 l 얘|배전 찬양〉 정성영 김승곤 송천 (행 1:1-11) 이종대 목사 

5/8 주일 II 예수사랑하심은 외/현악4중주(바이올린 김유정 외) 고광환 이병학 승천 (행 1:1-11) 위건량 목사 

5/8 주일 m 예수사랑하심은 외/현악4중주(바이올린 김유정 외) 류병희 이 훈 승천 (행 1:1-11) 위건량 목사 

5/8 주일 N 십자가그늘 밑에 외/알토 이상민(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양재웅 이태식 송천 (행 1 1-11) 여국근 목사 

5/8 주일 V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바리톤 이재신(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김영훈 박홍규 송천 (행 1:1-11) 김준희 목사 

5/8 주일찬양 소망부중창단/핸드벨 콰이어/할렐루야 찬양대 이경준 신선길 바울의 복음전도 (롬 15:1 7-21) 조규호 목사 

예배담당 안내 (5/4- 5/8) 

[ 성·기·는· 분·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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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김정연 
2교구 

긴여수 
‘..J O l.!-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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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기 
어~fCf부 

나광영 
11교구 

김익환 
13교구 

하종철 
18교구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8.교구 

전은희 
16교구 

이복순 
19.교구 

조규호 
14교구 

김준희 
8교구 

김태석 
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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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중등2부 대혁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l덕Sk육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교재연구 

양재웅 이성진 
펀집국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예배위원회 

l 위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깅 

이종석 
기획위원정 

전홍렬 
신교위원장 

국
웹
 길
찜
 
남
짧
 

진
%
 

여
。
괜
히
 과
。폐
 

오
빼
 
김

쇠
 
김

캡
 

노광헌 
딩회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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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삐
삐
 
차

빠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징 

이 훈 
진앙위원장 

이창호 
기획위원 

01 프!.~~ 
0 1 "L.! 

16교구짐 

엄펼성 
의료선교부징 

최무길 
재정위원 

안종욱 
김A태원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 일예배 
m 오전 ]]:00 보」 다 U 

(수화， 외국어 동시 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00 11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 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l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새1택앙육부 

한생임 임태주 
13교구 19교구 

키여;수 스 
디 。

I뭔용시부징 

함철주 윤석민 
i렘E때부장 할옐루O씬S때징 

황의만 
예배위원 

배춘식 
13.교구싱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때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진홍용 
행징위원징 

한송규 
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똥현 
전도위원짐 새팩똥부징 

힘
 
網

야
。
 
꺼
。
 

뼈
[
 
웹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째원징 새1펙잉육부징 쩨2교육위원징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관리부징 10교구징 15.교구징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14교구징 6교구징 1뻐구정 

장철환 
1 1교구징 

이계인 
O맨센g때징 

이갑재 
기획위원 

황영일 
교g2부징 

김단용 
당회부서기 

원응철 
12교구징 

최윤덕 
선교위원 

이정우 
징년3부징 

김구형 
째교육위원징 

정태두 
진도위원 

이달옥 
째정위원 

달
찜
 
‘
길원
 

샘
뻐
 챙
빠
 

김환기 
9교구집 

구 분 시 간 장 ~ 

청 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 1 2:15 갈헐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교육관 207호 
오후 1 :00(성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 : 00 교육관 11 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 2:15 베 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맨 흘 

구분 시 간 장 -끼L‘ 

영 아 부 
l 오전 900 

선교관 1충 11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충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 1 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ïI % J 님「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 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l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l 진입독창자 김소연 

· 선 교 사송요한 

김중선 
8교구gl 

김창국 
A빙부잉 

김연근 
기브리영진$때징 

안석현 
5교구징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임D샘친잉되~2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국어， 일본어 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ttaneous 때ns빼nsln 티빙 앙1. Chinese, J때aneseand 혀n 벼!맹uage are available at the 많venO’ C뼈k Worship Service, 
and~에 때뻐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50 availabkJ at the one 0’ clock Worship S떼ce 


